
<성명> 
다카이치 총리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4월 21일,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예대
제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군
국주의 회귀를 시도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행위는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된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제 파시즘의 심장부였으며, 현재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의 망령을 
숭배하는 ‘침략신사’이다. 이곳은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영령’으로 추앙하
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는 야스쿠니 사관
을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총리가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는 행위는 식민지
배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피해국 시민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처사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희생자들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천황의 신
민’이라는 굴레에 갇혀 침략전쟁의 가해자들과 함께 지금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
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침략전쟁에 군인·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된 강제동원 희생
자들은 여전히 일제가 강요한 일본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갇혀 식민지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아버지를 일본의 전쟁터에 빼앗기고, 지금도 무단 합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은 
지난 25년 동안 일본의 법정에서 희생자의 무단 합사를 철폐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
어오고 있다. 

2025년 12월 23일, 한국인 희생자 유족 10명은 마침내 대한민국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일
본 사법부가 외면해 온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무단 합사를 공모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지금이라도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 앞에 진심으
로 사죄하며, 야스쿠니에 갇힌 희생자들을 해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
리의 싸움은 야스쿠니에서 합사된 희생자 이름을 지우는 것을 넘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
사적 진실을 밝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
를 바라는 동아시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야스쿠니 무단 합사가 완전히 철폐되는 그날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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